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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에 대한 정부 “조정”이 무역적자보다 더 위험하다 

 

2019년 12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89억 달러로, 11월 437억 달러, 2018년 12월 608

억 달러와 비교된다. 대부분의 논평가들은 무역수지가 경제 건정성에 관한 핵심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중적 견해에 따르면 무역수지 흑자는 긍정적 발전으로 간주되는 

반면, 적자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경제 성장의 열쇠라고 한다. 수요의 증

가와 감소가 경제의 상품 생산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경제 정책은 전반적인 수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 제

품에 대한 수요의 일부는 해외에서 창출된다. 이런 유형의 수요는 수출로 분류된다. 마찬

가지로 지역 주민들도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수입이라는 이름으



로 해소한다. 

 

수출 증가는 국내 생산 수요를 강화하지만 수입 증가는 수요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한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수출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반면 수입은 경제성장을 저해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할 때마다 무역적자가 나타나며 이는 국내총

생산이 정의하는 경제활동에는 마이너스 요소이다. 적자는 나쁜 경제 건전성의 증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와 수입 축소가 필요하다고 가정한

다. 이것은 경제 건전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와 중앙은행

이 적절한 정책을 도입해 경제가 ‘호혜적’ 무역수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

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시장 경제 내 무역수지 

 

시장 경제에서 돈은 교환의 수단이며, 개인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돈

을 사용한다. 개인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구입한 재

화와 서비스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환은 무역수지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개인의 결정은 자발적으로 이루

어지며, 개인 간의 교환은 이익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개인이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계획하고 있을 때마다, 부족액은 기존의 저축을 줄이거나 대출을 통해 

균형을 이룰 것이다.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는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다. 

 

개인의 무역수지를 국가 무역수지로 묶는 현재의 관행은 기업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

는다. 기업이 국가 무역수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 있는 ‘주식회사 미국’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 

무역수지는 기업과 아무 연관이 없다. 국가 무역수지는 경제적 의미가 적은 무균 개념이

지만,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수지는 경제적 의미를 갖는 실질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특

정 회사의 무역 계좌 명세서는 그 회사의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다시 말

하지만, 국가 무역 수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역수지보다 더 큰 정부라는 위험 

 

국가 무역수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폐해를 낳을 수 있다.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보다 유익한 무역수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은 시장의 조화를 깨뜨린다. 

이러한 혼란은 희소 자원이 가장 원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서, 덜 수요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으로 이동하게 한다. 

 

예를 들어, 밀을 수출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특정 농부나 한 무리의 농부들이다. 그들

은 밀의 수출에 종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밀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기

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전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특정 미

국인 개인 또는 미국인 무리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

기 때문에 그 가전제품을 수입한다. 

 

다양한 논평가들의 주장대로, 국가 무역수지 균형이 경제 건전성의 중요한 지표라면, 도

시나 지방의 무역 수지 균형을 감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믿을 것이다. 만약 뉴욕

의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도시가 시카고에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앍게 되면 어떨까. 뉴욕 당국이 개입해 시카고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적자 삭감을 

강행해야 한다는 뜻일까? 

 

나쁜 무역수지 결과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피해를 보진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개입으로 인해 개인은 수입 감소라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무역수지의 오류는 국

가 외채까지 확대된다. 미국인이 호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며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과 호주 모두 이 거래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하기 때

문이다. 

 

개인의 외채를 국가 외채 총액에 쏟아 붓는 것도 의문이다. 이 총계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부채는 누구의 소유일까? 외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개인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국가 외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개인이 외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정부

가 외채에 관여할 때뿐이다. 정부는 부를 창출하지 못하며, 따라서 민간부문에 의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모든 외채는 민간부문이 미래에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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